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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 개요

흑산도가 고향인 사장님이 인천으로 올라와 홍어전문점을 운영함. 모든 음식에 국내산

재료를 사용하고 생선도 건조장에 직접 말려 신선한 생선을 사용함. 흑산도 고향사람

들이 주로 손님으로 오며, 손님이 맛있다고 이야기를 해주면 보람참.

주요 색인어

홍어, 흑산도, 인천, 조기, 민어, 장어, 고향, 배, 목포, 업종, 조업, 연안부두, 고향

사람, 음식, 홍어회, 황새기젓, 젓갈, 국내산, 전복, 김치, 조기찌개, 손님, 고향음

식, 갈치, 꽃게, 코로나, 단골, 반찬, 비법, 보람

구술 상세목록 내용 시간 관련 파일(비공개)

1. 홍어, 흑산도
00:00:00~

00:00:51

▷구술활용동의서

▷개인정보동의서

▷음성파일

▷기록검수확인서

- 홍어전문이기 때문에 홍어, 장어, 민어, 장어탕을 전문적으로 함

- 고향은 흑산도임

2. 인천으로 오게 된 이유

00:00:55~

00:02:03

- 남편이 어업을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인천으로 오게됨(88년도에 

옴)

- 거주지는 인천이지만, 대회를 나갈때만 목포로 이동을 함

3. 한 업종만 한 이유
00:02:10~

00:03:34- 고향이 흑산도이고 배를 타다보니 이 업종을 선택함

- 홍어는 버리는게 없기 때문에 홍어를 선택함

4. 반찬

00:03:38~

00:07:30

- 해산물 반찬은 거의 흑산에서 잡아옴

- 국내산 재료로 직접 잡아 손질하여 반찬으로 만듬

- 김치하고 젓갈을 제외한 반찬은 그날그날 다르게 나옴

- 황새기젓갈을 직접 묻힘(비법이 있음)

5. 손님
00:07:37~

00:09:05- 손님 연령대는 고향손님들이 많이 오셔서 70대가 제일 많음

- 고향분들이 손님으로 오시다보니 옛날이야기도 하고 재밌음

6. 에피소드
00:09:10~0

0:1:57



- 고향사람들을 만나다보니 흑산도에서 힘들게 살았던 이야기와 그 

시대에 무얼 많이 먹었는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함

- 요즘에도 조업을 하는데 고기가 많이 잡힘(갈치,조기,,등)

- 예약손님이 많았는데(고향손님)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인원수 제한

으로 받고 있어 힘듬

- 단골손님이 꾸준히 방문중임

7. 준비시간
00:13:59~

00:15:06- 매일 아침9시에 나와 오후10시에 마감함

- 반찬은 아침부터 준비해놓음

8. 홍어회
00:15:09~

00:15:52- 홍어는 싱싱한것도 있고 삭힌것도 있음

- 생선을 짝으로 사서 건조장에 직접 말림

9. 맛있는 음식

00:16:01~

00:18:12

- 김치를 잘 한다고 주변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함

- 김치를 할때는 흑산도 멸치액젓이 들어감 (모든재료는 국내산)

- 생선 간을 잘 맞춰서 말림

- 좋은 소금, 신선한 생선을 사용해서 건조장에 말림

10. 힘들었던 점, 즐거웠던 점

00:18:21~

00:25:38

- 손님들이 음식을 드시고 칭찬해주시면 보람참(맛있다, 음식이 깨

끗하다,,등)

- 가끔 시장에 있는곳이다보니 허름해서 맛이 없을거 같다고 오해하

시는 분이 계심(먹어보면 겉보기와 다르게 맛있다고 드심)

- 사람들이 음식을 서로 나눠 먹음(홍어,꽃게,,등)

- 조기찌개는 무, 쑥갓, 된장, 소금으로 만듬(국내산재료를 사용함)


